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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들 사랑 딸 사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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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청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. 아들과 딸을 기르면서 어느쪽이 더 기르기가 쉽다고 느끼십니까?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최신호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60%의 미국 남성은 아들을 기르기가 딸 기르기보다 쉽다고 응답을 했다 합니다. 쉽다고 한 의견은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들은 밤에 외출했다가  늦게까지 귀가를 하지 않아도 딸의 경우보다 걱정이 덜 되기 때문에 아들 기르기가 더 쉽다고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. 또는 아들은 아빠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특별한 노력 없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. 어쨋든지 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아무래도 젠더갭 (Gender Gap)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딸에 대한 애정이 아들에 대한 애정보다 낮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.

저는 3남 1여를 둔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애정이 강해서 딸을 편애했다고 말하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. 딸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등 중간까지 내려진 긴 머리를 머리 솔과 빗으로 비껴주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. 특히 샤워를 한 후에 긴 머리를 비껴 주는 일은 팔 힘이 강해야 했으므로 제 아내는 아예 그 임무를 저에게 맡겨 버렸습니다. 매일 아침에 몇 년 동안 머리를 빗겨준 덕인지는 몰라도 저는 제 딸에 대한 애정이 강했습니다. 물론 의식적으로 아들과 딸을 차별해서 사랑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. 공평하게 대했지만 아버지로서 딸 쪽에 약간 기울어지는 허물을 저질렀다고 지적을 받는 다면 저는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. 

그렇게 기른 딸이 지금은 여섯 아이의 엄마로서  50대에 진입했습니다. 제 딸과 사위가 저의 집을 방문하면 저를 기쁘게 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. 자동차를 세운 후 사위는 반듯이 차 앞으로 돌아 와서 자기 아내 쪽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. 그 얘들이 결혼 한지가 30년이 가까워 지는 지금도 자기 아내 쪽의 차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. 물론 남편이 자기 쪽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여자가 제 딸이기 때문에 그런 사위가 좋게 보입니다. 그러나 만일에 아내 쪽의 차문을 항상 열어주는 남편이 제 아들이었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여자가 제 며느리이었다면 제 마음이 이처럼 흐믓했을 까 하고 자문을 해본다면 저로부터 나올 대답은 모범대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.

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같이 일하던 미국인 동료 생각이 납니다. 자기의 장모가 방문을 하면 같이 식사하기가 싫었다고 했습니다. 한번은 식사 도중에 자기의 아내에게 “여보, 물 좀 한잔 딸아 주구려.” 라고 말하자 같은 식탁에 있던 장모가 배았듯이 발했습니다. “애야, 네 남편은 손이 없다더냐? 물을 마시려면 자기가 딸아 마실 것이지.”  저는 그 장모의 마음과 장모에 섭섭함을 느낀 제 친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가 곱게 기른 딸이 남의 집의 아들이었던 사위의 시중을 드는 모습이 기분이 언짢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그 남편이 자기의 아들이라면 정 반대의 느낌이 들것입니다.

이런 아들과 딸에 대한 불공정한 부모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까요? 아들에게 극진하게 시중을 해주는 며느리는 예쁜데 며느리에게 극진이 시중하는 아들은 자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부모들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 단 결혼을 한 자녀들의 사생활에 의식적으로 간섭을 하지않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.  단  제 아들들과 딸이 자기들의 배우자와 사이 좋게 다투지 않고 살아가기를 저는 매일 같이 가도를 드립니다. 세배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오는 자녀들에게 정초에 단 한번 권고를 해줍니다. “너희들에 이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제발 다투지 않고 사이 좋게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다.” 아마도 이런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.    끝
